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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카르트의 좌표평면

  17세기 초반의 수학은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우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주를 이루었고, 문

자와 식을 다루는 대수는 부속물이었다. 유클리드 기하학은 직선과 원으로 형성되는 모양

에만 제한되어 있었는데, 17세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타원, 포물선, 쌍곡선 등 새로

운 여러 형태들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. 하지만 유클리드 기하학은 이러

한 수많은 실용적인 곡선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못하였다.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수를 

선분으로, 두 수의 곱을 면적으로, 세 수의 곱을 부피로 생각했다. 길이·면적·부피는 물리

세계가 갖는 유일한 3가지 기하 측정량이므로     과 같은 대수관계식과 동등한 기하 

표현을 생각할 수 없었다. 

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카르트(Rene 

Descartes, 1596∼1650)는 기하학에 대수적 해법을 적

용한 해석기하학의 창시자로 알려졌다. 데카르트의 해석

기하학은 '대수적인 기하학'이라고 할 수 있다. 일반적으

로 기하학의 증명 방법은 이미 알려져 있는 성질들을 결

합해서 새로운 정리를 유도하는 종합적인 방법에 의존한

다. 그는 그리스의 수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클리드의 

기하학은 논리 정연하지만 우연히 발견하는 기하학적인 

요소를 사용하는 등 비체계적인 증명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. 그리하여 분석적이

고 해석적인 대수학의 장점을 기하학에 응용시킨 것이다. 

  그는 수학은 기하나 대수로 분리하지 않고,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

하고, 계산 기호만을 결합한 형식적인 대수학을 만들어서 그 응용을 기하학에 적용시켰다. 

그의 해석기하학은 2차 공간, 즉 좌표평면에서 다룬다. 즉 평면상의 모든 점은 좌표에 의

해 축과 축에 관련된 2개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, 이 때, 변수 의 값에 의해 정해

지는 변수 의 값은 대수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. 그는 이런 방법으로 기하학적 도형

인 직선, 원, 타원, 포물선, 쌍곡선 등을 대수방정식으로 나타내었던 것이다. 이렇게 기하

학과 대수학을 하나로 묶고, 종합과 분석의 방법을 구사한 데카르트는 해석기하학이라는 

수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, 나아가 뉴턴의 미적분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

다8). 

8) 글 출처: http://newdle.noonnoppi.com/xmlView.aspx?xmldid=25502
   그림 출처: http://www.futura-sciences.com/sciences/personnalites/mathematiques-rene-descartes-203/




